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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

년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2교시)

 이름 :                                 학교명 : 감독 확인

 응시번호 : □□□□-□-□□□□ 

 ◆ [가]와 [나]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찌 된 일인지 휴식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떠나기가 싫어졌어요. 상어 지느러미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

졌어요.

 “이제 진짜로 떠나야…… 해.”

 머릿속으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 주질 않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룻밤, 아니 며칠 머무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결국에는 아예 푹 쉬다가 가기로 했어요. 그때 눈앞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뚱뚱한 물고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나, 나는 이 친구들과는 달라. 나는 정말 조금만 쉬다가 떠날 거라고.”

 그렇게 달콤함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려는 찰나, 바로 옆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어 지느러미 여행사》중에서 -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어차피 체조도 안 하고 머리를 감지 않아도 되니까요. 뭐, 정 늦으면 세수도 건

너뛰지요. 눈곱만 살살 떼고요.

 늦게 일어나서 그런지 밥이 더 먹기 싫었어요. 나는 밥상 앞에서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렸어요. 

(중략)

 일기를 마저 쓰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오늘도 양치질 통과! 세수는 고양이 세수! 양말은 하루만 더! 

옷은 어제 입던 거!

 힘껏 달렸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늦게 교실에 들어갔어요. 

 “미도야, 요즘 너 이상해. 왜 매일 늦게 와? 다른 때는 항상 나보다 일찍 왔었잖아.”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미도야, 네 티셔츠에 밥풀 묻었다.” 

 민성이가 내 팔뚝 쪽에서 바짝 마른 밥풀 하나와 넓적한 고춧가루 하나를 떼어 보여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중에서 -

1. [가]의 하루와 [나]의 미도가 하는 행동에서 공통점을 찾아 써 보세요. 

2. 1번에 쓴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좋은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담아《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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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 

   1) 학교, 반, 이름은 쓰지 마세요.

   2) 첫째 줄에는 책 제목이 아닌 내 글의 제목을 쓰고 둘째 줄부터 본 내용을 쓰세요.

   3) 정해진 분량을 지켜 쓰세요. (600자 정도)

200자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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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자

700자


